
시키보(주)「코코넛 섬유」개발 

 

시키보(주)는 야자껍질로부터 섬유를 추출하고, 이것을 생물자원(biomass)자

원으로 의류용 섬유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. 

 야자 열매(코코넛)로부터 쥬스, 과육 및 유지를 채취한 후 남는 야자껍질

의 대부분은 건조하여 연료로 쓰이지만, 산지주변에는 방치되어 있는 것도 

있다. 

 섬유분야에서는, 야자껍질을 구성하는 섬유의 경직한 성질을 활용해서 매

트(mat)나 비 등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. 

 이번에 시키보는 새로운 기술로 야자껍질로부터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(이

하, 코코넛섬유)만을 추출하여 해섬하는데 성공하였으며, 신나가이(新內外

綿)(주)가 이 코코넛섬유를 독자의 기술로 면과 혼합한 혼방사를 방적하였다. 

 현재는 코코넛섬유 30%혼율의 10번수, 20%혼율의 20번수, 그리고 10%혼

율의 30번수의 3품종으로 전개할 예정이지만 추후 더 세 번수의 생산도 목

표로 하고 있다. 

 시키보는 이러한 면혼방사 사용소재를「COCO 여름옷 - JAVA COCONUT 

COTTON(가칭)」이라고 하고, 「쿨비즈」에 대응한 캐쥬얼셔츠, 폴로셔츠, 

진웨어, 재킷, 인테리어 및 침구류 용도로 전개하여, 2006년에는 매상 1억엔, 

2009년도에는 매상 3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 시키보는 작년 8월부터, 오키나와현, 미쯔비시(三菱製紙)(주) 그리고 신나

가이와 공동으로, 오키나와산의 사탕수수 외피를 분리하여 의류용 섬유로 만

드는 기술을 개발, 본격적인 생물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전개 중에 있다. 

 야자껍질의 활용은 사탕수수에 이어 본격적인 생물자원 활용시리즈 제2탄

으로 시키보의 환경보전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. 



 또한, 현재, 죽림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, 죽섬유를 추출하는 기술도 독자

적으로 개발하여, 생물자원활용의 제3탄 「JAVA BAMBOO COTTON(가칭)」

이라 하여 모두 전개할 예정에 있다.  

 

● 「COCO 여름옷 - JAVA COCONUT COTTON(가칭) 」의 특징 

1.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에콜로지(ecology)섬유 

   (비석유계 순환형 환경배려소재)  

 

 자와섬에는 야자가 군생하고 있으며, 일년 내내 야자열매가 주렁주렁 열

려있다. 

 이 야자껍질을 생물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의 고갈과 폐기물처리부

담의 압박에 시달리는 오늘날, 지구환경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아주 효과적인 

조치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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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들은 매일 시장에 출하되어 코코넛으로 다 사용되고, 벗겨진 야자껍질

은 쌓여져 방치되어 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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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다공질섬유 

 코코넛섬유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100㎛의 구멍이 수십개, 벌집모양

으로 관통되어 있고, 측면에도 다수의 구멍이 보인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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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껍질의 활성탄은 소취재로 이용되고 있으며, 코코넛섬유의 혼율에 따

라 다르긴 하지만, 생지의 시작단계에서 천연의 소취성을 확인 할 수 있다. 

 한편, 코코넛 섬유에 있는 다수의 구멍은 식물체의 생명유지를 위한 것이

라고 생각된다. 또한, 천연 항균성도 확인되었다. 

 

3. 휴양지(resort) 감각 

 야자는 열대(tropical)의 상징으로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. 시키보사는 

코코넛섬유를 열대 휴양지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상업적 소재로 

광고 할 방침이다. 

 


